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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Economy Grows a Faster-Than-Expected 3.4%, Most in a
Year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3.4%... 소비·기업 투자 호조

소비자 지출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 열풍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연방 경제분석국(BEA)이 오늘 목요일 발표한 1차 추정치에 따르면, 올 3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연을 3.4%로 증가했다. 이는 2분기 성장률(2.2%)과 전문
가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성장을 이끈 주역은 기업 투자와 탄탄한 소비지출이었다. 특히 AI 분야를 중심
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3분기 장비 투자 항목은 크게 성장했
다. 

기사

WSJ: PCE,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Picked Up Last Month
연준 선호 물가 지표 PCE 3.6% 상승…2% 연준 물가 목표 상회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올 9월 들어
상승폭이 커지며 연준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오늘 목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3.6% 상승해 지난 8월(3.4%)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9/us-economy-grows-a-faster-than-expected-3-4-most-in-a-year?srnd=homepage-americas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
비 3.1% 상승했다. 

기사

CNNBusiness: Workers are getting a shrinking slice of America’s
economic pie
미 노동자의 소득 분배율 역대 최저…인공지능 시대의 그늘

미국 경제가 잘나가고 있지만,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전체 경제 소득 중에 노동자에게 돌아
가는 소득 분배율은 52.8%까지 떨어졌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1947년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10-29-2026/card/pce-the-fed-s-preferred-inflation-gauge-picked-up-last-month-Raa8ZTGqdS3WmRcvR44r?mod=lctimeline_finance


컴퓨터 도입 이후 줄어들던 노동자 몫은 올해 AI 투자 열풍으로 더 줄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자본가와 주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

WSJ: The Fed’s AI Puzzle: Will High Rates Slow the Boom?
연준의 고민: AI 열풍, 높은 금리에 꺾일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케빈 워시 의장은 AI 투자도 고금리의 영향을 받
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현금으로 금리 인상을 비껴가던 AI 분야마저 높은 금리에 반응하면, 연
준은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경기를 식힐 수 있다는 것. 반면 성장이 경제 전
반으로 퍼지면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충되는 상황 때문에 연준 해결책은 쉽지 않은데 시장은 오는 12월 금
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https://www.cnn.com/2026/10/27/economy/us-workers-smaller-share-of-profits
https://www.wsj.com/economy/central-banking/the-feds-ai-puzzle-will-high-rates-slow-the-boom-c9c43ce2?mod=economy_lead_pos4


CNBC: 10-year Treasury yield hovers above 5% after strong GDP report,
rising inflation data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상회…강한 GDP·물가 지표 여파

오늘 목요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강력한 경제 성장세와 물가지수 상승
여파로 5%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5.011%를 나타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693%, 30년물 금리는 5.334%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3분기 GDP 성장률이 3.4%로 높고 9월 PCE 물가지수도 올라 견조한 경제 지
표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기사

Bloomberg: Google Shares Drop After Sales Miss Reignites Fears Over
AI
구글, 실적 부진에 시총 5,000억 사라져

구글 주가가 13% 넘게 급락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
액이 줄었다. 검색·광고 매출 부진으로 주력 사업이 AI 기술에 위협받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다.
3분기 구글 매출은 1천1백12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AI 투자 자금
줄이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검색 등 광고 매출도 5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AI 인프라에 거액을 쏟아붓는 거대 IT 기업이 본업에서 부진할 때 시장은 이를
수용하지 못힌다는 것이다.

기사

[오일]

CNNBusiness: Gas under Trump 2.0 is now more expensive than it was
under Biden
트럼프 2기 휘발유 가격, 바이든 시절 넘어서

https://www.cnbc.com/2026/10/29/treasury-yields-federal-reserve-rates.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8/alphabet-reports-disappointing-revenue-income-shares-drop?srnd=homepage-americas


트럼프 행정부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바이든 시절을 넘어섰다. 기름값을 인하하
겠다는 공약과 달리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린 여파다.
미국자동차협회(AAA)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후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73달러로 바이든 정부 평균(3.471달러)을 웃돌았다. 이는 10개월 전
엔 예견하기 힘들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연료 부족이 이어지며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
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고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사

WSJ: Oil Is Gushing Out of the Gulf. Why Are Prices Still Above $100 a
Barrel?
원유 1백 불 이상 계속되는 이유는?

페르시아만의 원유 수출이 크게 회복되었지만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
원유 공급이 늘어났지만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중동 지
정학적 리스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 재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다는 것
이다. 골드만삭스는 공급 차단 공포로 배럴당 약 27달러의 프리미엄을 더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원유 재고 고갈과 우회 항로 이용, 해상 운
임 및 보험료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가 최종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

https://www.cnn.com/2026/10/26/economy/gas-oil-trump-iran-election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Hyundai Profit Rises as US Sales Offset Global Slowdown
현대차, 글로벌 둔화 속 美 호조로 3분기 높은 실적
 

현대자동차가 북미와 인도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
화세를 이겨내고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올렸다.
3분기 영업이익은 미국 시장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5.5% 증가한 2
조 6천8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2조 6천100억 원)를 넘어섰다.
다만 현대차는 가중되는 업계 불확실성을 고려해 2026년 판매 목표를 400만 대
로 낮추고, 연간 투자 계획도 16조 원으로 10% 축소했다.

기사

https://www.wsj.com/finance/commodities-futures/oil-is-gushing-out-of-the-gulf-why-are-prices-still-above-100-a-barrel-3ccff61d?mod=finance_lead_pos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9/hyundai-profit-beats-estimates-on-north-america-india-growth?srnd=phx-industries-transportation


WSJ: FedEx Lifts Outlook as Shipping Rates, Volumes Drive Revenue
Growth
FedEx, 물동량·배송료 상승에 실적 전망 상향

FedEx가 최근 분기 배송료 인상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에 힘입어 연
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 회사는 화물 운송 부문(FedEx Freight) 분사 여파로 12억 달러의 손실이 반
영되며 3분기 순이익이 2억 9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주요 사업부의 매출 호조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약 11%에서 12% 안팎으로 올렸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인 라스 타누라 정유소와 국방
부, 아덴 공항, 동서 송유관 펌프장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
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일부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사우디와 쿠웨이트
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5
달러를 돌파했고, 금 현물 가격도 3,995.81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시 €100를 넘어섰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wsj.com/business/earnings/fedex-lifts-outlook-as-shipping-rates-volumes-drive-revenue-growth-a52e0668?mod=logistics_news_article_p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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